
새만금솔라에너지태양광발전소준공식성료 16기획
2019년 4월 15일 월요일

새만금솔라에너지(주)(대표이사 문용주)는 지난
12일 오후 3시 군산시 오식도동 군산시자유무역3
길 19�(주)KHE�공장 내에서 강임준 군산시장,�문
용주 새만금솔라에너지 대표이사,�조봉성 전주매
일 대표 등 내빈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
양광발전소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.

<본보 4월 10일자 16면>

(주)쏠라문(대표이사 문상욱),�한화큐셀앤드첨단
소재(주)와 (주)솔라위즈,�인성종합건설(주)�등이
공사에 참여하고 총 98억여원을 투자해 지난해 11
월부터 3월까지 공사를 진행한 태양광발전소는
5MW�규모로,�연간 6387㎿의 전기가 생산될 예정
으로,�이는 2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으
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2510여t�절감하는
효과가 있다.
특히 이번 태양광 발전설비는 공장 지붕 위에 루

프탑 형태로 설치한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
호남 최대 규모이다.�
5개 건물 지붕에 설치한 발전설비 면적만 8만

2500여㎡에 이른다.�특히 5만㎡ 위에 설치된 3동은
단일 건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2.5㎿를 생산할
수 있다.�회사 측은 해풍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구
조가 낮은 모듈판을 촘촘히 달았다.
이번 발전설비 사업을 맡은 새만금솔라에너지는

㈜KHE와 계약하고 지붕을 20년간 빌려 운용한 뒤
시설을 기부채납하기로 했다.�
또한,�대부분의 시설 기자재와 인력을 지역에서

충원해 70억원 상당을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시설
관리 운영에 지역 업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
밝혔다.�
새만금솔라에너지 관계자는“이번 준공을 계기

로 침체된 군산산업단지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
키고 지속적인 군산 국가산업단지의 태양광 발전
설비 구축을 진행해 신재생에너지 3020�이행계획
에 기여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�
한편,�새만금솔라에너지는 군산을 시작으로 전국

산업단지 공장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겠다는
야심찬 계획을 세웠으며,�임대기업과 임차기업 모
두 상생하는‘윈윈’이라는 것이 알려져 여러 업체
에서 설치 여부를 타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
졌다.
특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활용한 군산

국가산업단지 내 공익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.
/군산=김정훈기자

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�계획

을발표하고 1년이지났다.

정부는 현재 농가태양광 활성

화,�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,

소규모 사업지원 및 협동조합을

통한 활성화,�제로에너지 보급

확대,�녹색전력인증제 도입,�지

자체와 공공기관 주도 프로젝트

진행 등 다양한 계획을 발표하

며 태양광산업을 더욱 본격화하

고있다.

이런 가운데 군산 새만금에서

호남 최대 단일 루프 탑(Roof-

top)�태양광발전소가 본격 가동

되었다.

2000가구사용가능전기량생산…호남최대규모

총 98억여원투자 5MW�규모

대부분시설기자재·인력지역서충원

시설관리에지역업체적극활용키로

“침체된군산산단태양광발전설비구축

신재생에너지 3020�이행계획기여”

하늘위에서 바라본 새만금솔라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전경.


